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11.12 

[본 보도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검토 부탁 드립니다] 

 [윈하이텍, 2018.3Q 실적 발표, ‘가이던스 초과 달성 기대’] 

2018. 3Q 누적 영업이익 8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84% ↑ 

▶ 3Q 누적 매출 712억 원… “매출 900억, 영업익 90억 가이던스 달성 무난할 것”  

 ▶ 종합 디벨로퍼 사업 부문 매출 확대 및 신제품 수주 늘며 수익성 지속 증대 中 

<2018-11-12> 윈하이텍이 신규 사업과 주력 사업에서의 호조를 이어가며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데크플레이트 기술혁신 1위 기업 윈하이텍(대표이사 변천섭)은 2018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7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5억 원, 6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4%, 161% 상승했다. 

이처럼 매출 증가와 수익성 증대 추세가 지속되며 윈하이텍은 올 초 제시한 실적 목표 매출 900

억, 영업이익 9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실적에 대해 회사측은 “신사업인 종합 디벨로퍼 사업 부문의 매출이 크게 늘며 매출 증가

와 수익성 강화를 견인했다”고 설명하며 “주력 사업인 데크플레이트 사업부문에서도 매출처가 다

변화되고 차별화 신제품의 수주가 늘어나는 등 견조한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최근 윈하이텍은 안성 물류센터 준공을 완료하고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도봉동 부지를 활용해 

추가적인 디벨로퍼 사업을 검토 중에 있어, 디벨로퍼 사업 부문 매출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와 함께 지난 8월 말 동유럽 지역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38억 원 규모 데크 플레이트 납품 계약

을 체결하는 등 매출처 다변화와 수출 확대에도 속도를 높이며 사업경쟁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변천섭 대표이사는 “데크 플레이트 사업의 경우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제품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주를 확대해가고 있고, 신규 사업인 디벨로퍼 사업 또한 안성 물류센터 매각이 순

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 초 세운 경영 목표가 순조롭게 완수될 것으로 본다”며 “4분기에도 사업 

부문별 성장세를 이어가며 가이던스 초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윈하이텍 2018년 3분기 실적>            <단위 : 억 원> 

  2017. 3Q 누적 2018. 3Q 누적 YoY 

매출액 476.7 712.3 49% 

영업익 29.9 85.1 184% 

당기순익 22.8 59.5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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